
 

지금도 복수노조 사업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엔텍지회 지회장 이종열입니다. 엔텍지회는 

충북 영동에서 렌지 후드를 생산하는 전체 직원 9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2005년, 열악한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직장폐쇄와 본사 점거 투쟁을 

겪으면서 어렵게 민주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직장폐쇄를 뚫고, 본사 

점거투쟁까지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가 있어서 지역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복수노조법이 개악되자마자 사측은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회사에 또다른 노조가 생겼고, 

충북지역에서 복수노조 1호 사업장이 됐습니다. 우리 지회는 조합원 24

명의 소수노조가 됐습니다. 복수노조법 때문에 모든 권한이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보장되고 소수노조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본이 아무 권한도 없는 소수노조를 탄압하고 짓밟기 아주 좋습니다. 

엔텍지회는 아직도 2011년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8년째 394차 

교섭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노조법이 개악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직격탄이 됩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엔텍지회장 이종열

소수노조에게 
노조법 개악은 사형선고!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조 죽으라는 소리!

복수노조가 앞장섭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엔텍지회 지회장 이종열

이미 복수노조법만으로도 소수노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술 더 떠서 파업권도 무력화 하고, 산별노조 활동도 통제하는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는 찍소리하지 말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들은 조직 확대를 통해서 다수노조가 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수노조가 되더라도 노조법이 개악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파업해도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산별노조 간부들은 

사업장에 출입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수노조가 된다고 해도 노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노조 사업장들은 노조법 개악 때문에 먼저 고통받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노조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이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노조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총파업! 총력투쟁!
노조법 개악 끝장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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